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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tress and ways of stress coping on problem 
drinking in firefight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1 to June 11, 2015, in fire brigades across South 
Korea. Participants were 183 male firefighters who used self-report questionnaires containing questions from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Ways of Coping Checklist (WCC), and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Data were analyzed using x2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Results: The prevalence of PTSD among firefighters was 36.7% and that of problem drinking was 39.3%. Firefighters 
with single (OR=0.23, 95% CI=0.038~1.321) and married status (OR=0.46, 95% CI=0.069~3.040) were less likely 
to have problem drinking than those who were divorced or bereavement. Those with invasion symptoms (OR=1.17, 
95% CI=1.031~1.327) and hyperarousal symptoms (OR=0.85, 95% CI=0.722~0.989) were more likely to have prob-
lem drinking than those with avoidance symptoms. Conclusi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 was a major risk 
factor that increased problem drinking, and married status reduced problem drinking. There is a need to develop 
post-traumatic stress symptom management program and early education content for sympto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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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화와 함께 자연재난 뿐 아니라 각종 

사고로 인한 물적 ․ 인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영역

은 산업화 이전에는 단순한 화재진압에서 경제 ․ 사회의 대형

화, 도시화, 고층화, 복잡화, 지하화로 급속히 변화되면서 화재

진압, 구조 및 구급 업무, 각종 폭발, 붕괴, 동물구조, 교통사고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Bae, 2010). 소방공무원이 현

장 활동에서 타인의 죽음, 시신목격 등의 참혹한 현장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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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부상을 위협받는 직 ․ 간접 외상사건을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8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Emer-

gency Management Agency, NEMA, 2008). 이와 같은 외상

성 사건은 정서적 탈진, 신체적 고갈된 느낌, 분노, 조급함, 냉소

적인 태도,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장애, 음주문제를 비롯한 물

질 남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Bober & Regehr, 2006; Choi, 2014). 

전국 소방공무원 조사에서 남자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94.3%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들의 알코올사용장애 소비가 7.74

점, 여성이 2.57점으로 남자의 알코올소비가 2배보다 훨씬 높

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군의 27.8%가 폭음을 하였다(Lee, Lee, & Seo, 2007; 

NEMA, 2014). 소방공무원의 음주는 외상 기억이나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과 같은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시적으

로 긴장을 해소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및 동료 간 결속력을 

증가시킨다(Oh, 2011; Yoo, Kim, Park, & Kim, 2012). 특히 남

자소방공무원의 경우 외상사건의 스트레스나 가족 간 갈등이 

음주수준을 높이게 되어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악화, 인지기능과 수행능력 손상으로 업무 수행 시 문제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NEMA, 2014; Oh, 2011; Yoo et al., 

2012; Kang et al., 2001).

소방공무원의 PTSD 유병률은 17.7%(NEMA, 2014)로 우

리나라 성인 일반인구집단의 PTSD 평생 유병률 1.5%(Hong 

et al., 2017)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보고되고 있다. PTSD는 극

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장애로, 특히 구

조 및 화재진압 업무에서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Yang, Lee, & 

Choi, 2012). 이와 같은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고, 그 사

건과 관련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일반적으로 반응

이 마비되고, 각성상태가 증가하는 증상을 지속적으로 지닌다

(Yang et al., 2012). 이러한 주요 증상인 침습증상, 과각성 증

상, 회피증상은 PTSD 집단에서 비PTSD 집단 보다 더 심각함

은 물론 불안과 우울증상도 동반하게 되어 죄책감, 무력감, 절

망감을 경험하고 주의 집중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Yu & 

Park, 2009). 직업적 특성상 반복적으로 외상성 스트레스를 겪

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장기적으로 PTSD가 만성화되어 개인

은 물론 조직의 업무능률을 저하시켜 직업에 대한 만족도 저하, 

잦은 결근, 조기 퇴직 등으로 사회적 ․ 직업적 기능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Choi, 2010; Shin, 2015).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대

형 사고나 재난 현장 활동 후 외상후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과

적 문제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처방식은 한 개인에게 고정된 방식이 아니며, 직면한 상황

에 따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요인으로 외상사건이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직업군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PTSD 완화에 도움이 된다(Folkman & Lazarus, 1984; Lee et 

al., 2015). ‘적극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자체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소극적 대처방식’은 주로 정서를 다룰 때 선호한

다(Folkman & Lazarus, 198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PTSD는 외상성 사건 경험수

와 충격정도, 연령, 결혼, 학력, 재직기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외

근 근무 년 수가 길고 업무 부담과 출동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PTSD 고위험의 가능성이 높고, PTSD 고위험군일수록 적극적 

대처방식보다 소극적 대처방식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Bae, 

2010; Baek, 2011; Shin et al., 2015; Yang et al., 2012). PTSD

와 대처방식에 대한 Yu 와 Park (2009)의 연구에서 고위험군

의 경우 소극적 대처방식 중 소망적 사고 대처를 더 선호하고 

적극적 대처방식 중 정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Yang 등(2012)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방식 중 사회적 지지

추구를 좀 더 많이 사용하였다. 적극적 대처방식은 정서적 혼

란과 불편감을 완화시키고 회피나 과각성, 침투 사고 등의 증

상을 줄여준다(Lee, Yoo, & Hyun, 2008). 이와 같이 적극적 대

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 모두 PTSD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상성 사건 경험 후 PTSD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은 우

울증상, 문제해결능력, 알코올 소비(Shin et al., 2015) 등으로 

PTSD나 우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에서 알코올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Jakupcak et al., 2010). 

음주문제 또는 물질 의존 장애가 있는 사람의 25~59%에서 

PTSD 장애를 보이고 문제음주 남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PTSD 이환율이 6.6배 높다고 보고하였다(Norman, Tate, An-

derson, & Brown, 2007; Forbes, Creamer & Biddle, 2001). 한

편 PTSD가 음주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PTSD

의 고위험군에서 보다 저위험군에서 음주수준이 높고 PTSD 

증상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Jo & Park, 2012; 

Yu & Park, 2009).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음주가 정신건강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알코올 사용에 

대해 단주 또는 적정음주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TSD 증상군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외상 경험 후 음주나 흡

연을 하거나 사건을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고 적극적 

대처를 하기 보다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한다고 보고하

였다(Yu & Park, 2008). 대처방식은 음주나 약물사용 등을 정

서중심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소극적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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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일부에 속한다(Folkman & Lazarus, 1984). 개인이 자신

의 문제 상황과 관련된 불안감, 좌절감, 부담감 등 고통스러운 

정서를 견디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부정적 감정 상태에 대처하

기 위해 음주를 하게 되고 이러한 대처가 반복되면 점차 알코올

에 의존하게 된다(Kim et al., 2013). 이와 같이 대처방식이 소

극적일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와 문제음주의 정도가 높고(Oh, 

2011) 소극적인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방식보다 PTSD 증상 완화에 걸림돌로 작용된

다고 하였다(Bae, 2010). 

이상과 같이 남자 소방공무원 중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대상자들 중 알코올 사용은 남자소방공무원의 주요 건

강문제이며 조직 내에서의 관계 갈등 증가시키고 직무자율성 

저하 등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보고되고 있다(Jo & Park, 

2012). 반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음

주 발생간의 관계 및 소방공무원의 문제음주 발생에 미치는 영

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진행되지 않아 이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자 소방공무원의 PTSD와 대처

방식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PTSD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자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이 문제음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남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문제음

주 발생을 확인한다.

 남자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력 관련 특성,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문제음주 발생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남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문제

음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이 문제음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남자 소방공무원만으로 하였고 설문

은 전국의 소방공무원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에 

앞서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SYUIRB2015-033)을 

취득하였으며 자료에는 근무기관, 이름 등 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연구참

여에 동의한 만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남자 소방공무원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위한 odds ratio 1.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를 하였을 때 필요한 수는 16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를 수락하고 자료수집에 응한 대상자는 총 190명이며 응

답이 무성의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한 최종 183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소

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기도, 서울, 충청도, 경상도 소재의 10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남자 소방공무원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문의 목적과 방법, 설문

내용에 대한 응답법을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보고

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받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본인의 의

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대상자의 익명성은 보장

됨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4. 연구도구

1)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사건충격척도는 외상성 사건의 노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외상경험 후 충격과 적응과정을 연구

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 침투, 회피, 척도를 포함한 4점 척도

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rowize 

(1979)에 Weiss와 Marmar (1996)가 과각성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7문항을 추가하여 보완한 5점 척도의 IES-R을 Eun 등

(2005)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한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

국판 사건충격척도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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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험 후 회피 증상 8문항, 침습 증상 8문항, 과각성 증상 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한 주간의 증상 정도를 5점(0~4

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범주를 정상은 0~17점, 부

분외상은 18~24점, 완전외상은 25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Eun 등(2005)의 Cronbach’s ⍺는 .8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74였다. 

2) 대처방식 척도(Ways of Coping Checklist: WCC) 

대처방식 척도는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을 알아보

고자 하는 척도로 Lazarus와 Folkman에 의해 개발된 “Ways 

of Coping Checklist (1984)”를 Kim과 Lee (1985)가 요인분

석과정을 거친 6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처

방식 척도는 크게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분류된다. 문제해결중심 22문항과 사회적 지지 추구 6문항은 

적극적 대처방식, 정서 완화적 대처 25문항과 소망적 사고 11

문항은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사용하

지 않는다’ 0점, ‘약간 사용한다’ 1점, ‘어느 정도 사용한다’ 2

점, ‘자주 사용한다’ 3점을 부여하는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

서는 적극적 대처방식의 평균점수와 소극적 대처방식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방식을 대상자의 주

요 대처방식임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2였다. 

3) 알코올사용장애 선별도구(Alcohol Use Disorders Identi-

fication Test: AUDIT-C)

AUDIT-C는 알코올사용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1989

년 세계보건기구에서 10문항으로 고안한 Alcohol Use Dis-

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를 국내 일차 진료현장에

서 알코올 의존보다는 문제음주자 선별을 위해 Seong 등

(2009)이 타당화한 AUDIT-C를 사용하였다. 척도에는 음주횟

수, 음주량, 폭음의 빈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0점에서 4점을 부여하여 점수의 범위는 0점~12점이

다. 7점 미만은 정상, 8점은 문제음주, 9~10점은 알코올 남용, 

11점 이상은 알코올 의존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군

과 문제음주군(문제음주, 알코올남용, 알코올 의존)으로 구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12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남자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문제음

주는 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남자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력 관련 특성,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문제음주 발생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 test, t-test 

로 분석하였다.

 남자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문제음

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및 

경력 관련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와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력 관련 특성,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문제음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1.94±8.43세, 결혼 상태는 미혼 30명

(16.4%), 기혼 146명(79.8%)이었고.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 45명

(24.6%), 전문대졸 56명(30.6%), 대졸 이상 82명(44.8%)이었다. 

평균 근무기간은 14.92±9.32년이었고 업무는 행정 23명(12.6 

%), 화재진압 39명(21.3%), 구조 46명(25.1), 구급 34명(18.6%), 

헬기조종, 교육 ․ 훈련, 상황실 관리 등 기타 41명(22.4%)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중증도는 정상이 116명(63.4%), 부분외상 

14명(7.7%), 완전외상이 53명(29%)이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유

형은 회피 증상이 6.60±7.39점, 침습 증상이 6.19±7.36점, 과각

성 증상은 4.31±5.84점이었다. 대처방식의 평균점수는 적극적 

대처방식 42.68±12.01점, 소극적 대처방식 48.59±13.40점으로 

나타났다. 음주 형태는 정상 음주자 111명(60.7%), 문제 음주자 

72명(39.3%)으로 나타났고(Table 1) 문제음주자 항목으로 포함

된 대상자는 문제음주자 24명(13.3%), 알코올남용 39명(21.0 

%), 알코올의존 9명(5%)이었다.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 및 경력 관련 특성, 외상 후 스

트레스 및 대처방식에 따른 문제음주의 차이

대상자의 문제음주는 현재의 결혼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6.67, p=.036). 미혼

자는 16명(53.3%)으로 기혼자의 51명(34.9%)보다 높게 나타



222 Korean J Occup Health Nurs

전경선·강경아

Table 1. Socio-demographics and Career Characteristics, 
Post-traumatic Stress, Ways of Stress Coping, and Problem 
Drinking of Participants (N=1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41.94±8.43

Current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state
Others†

 30 (16.4)
146 (79.8)
 7 (3.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der graduate

 45 (24.6)
 56 (30.6)
 82 (44.8)

Service career (year) 14.92±9.32

Task Administration
Fire fighting
Rescue
Emergency service
Others

 23 (12.6)
 39 (21.3)
 46 (25.1)
 34 (18.6)
 41 (22.4)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 Invasion
Avoidance
Hyperarousal

6.19±7.36
6.60±7.39
4.31±5.84

Severity Normal
Partial PTSD
Full PTSD

116 (63.4)
14 (7.7)

 53 (29.0)

Ways of stress coping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42.68±12.01
48.59±13.40

Problem drinking Normal
Problem drinking 

111 (60.7)
 72 (39.3)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ivorce, bereavement.

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중 침습 증상의 경우 문제음주군

과 정상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9, p=.030). 즉, 침

습증상은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대처방식의 하위차원

인 적극적 대처의 경우 문제음주군과 정상군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는데(t=2.05, p=.042), 적극적 대처는 정상군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문제음주

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문제음주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보다 미혼의 경우 문제음주가 0.23배

(CI=0.038~1.321) 낮았고 기혼의 경우 0.46배(CI=0.069~3.04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중 침습증상과 과각성 증상이 높을수

록 문제음주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침습증상은 1.17배 

높고, 과각성 증상은 0.8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남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

구에서 남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부분외상 이상

이 36.7%로 Yu와 Park (2009) 연구의 21.5%보다 높고 Choi 

(2014)의 1년 이상 경력자로 주요 업무가 출동인 남자 소방공무

원 대상 연구의 65.9%와 Baek (2011)의 구급대원 대상 연구의 

51.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업무에서 행정과 기

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로 전체 대상의 3분의 1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외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기타 업무 중 

헬기조종 업무의 경우 구급차의 이동이 불가능한 사고현장으

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피하는 회피 증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되는 반복적으로 나타

나는 고통스러운 꿈을 꾸는 등의 침습 증상, 과장된 놀람 반응, 

과각성 증상 순으로 나타났다. Bae (2010)의 소방공무원 대상

의 연구에서는 과각성 증상 Choi (2014)의 연구에서는 회피

와 침습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

로 일치하였다. 소방공무원은 직업적으로 화재진압, 구조, 구

급활동,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출동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광

경을 목격하는 등 외상성 사건에 대한 직 ․ 간접 노출이 다른 

직업군이나 일반인에 비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대처방식은 소극적 대처방식을 

적극적 대처방식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Yu & Park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Lee 등(2015)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대 상 연구와 Yang 등(2015)의 경찰관 대상의 연구에서

는 적극적 대처방식 특히 문제해결 중심적 대처를 소극적 대처

방식보다 더 선호하여 본 연구결과와 대조적이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선호하여 사용하는 것은 외

상 경험 후 적응이나 업무수행에 부정적 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

므로 동료 간의 정서적인 지지로 적극적 대처방식을 함께 강화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Baek, 2011).

또한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문제음주군은 39.3%로 Shin 

등(2012)의 대도시 소재 남성 소방공무원 대상 연구의 41%로 



Vol. 26 No. 4, 2017 223

남자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Table 2. Differences in Problem Drinking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s and Career Characteristics, Post-traumatic Stress, 
and Ways of Stress Coping in Firefighters (N=1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Problem Drinking

No Yes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42.90±8.60 40.46±7.97 1.93 .052

Current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state
Others†

14 (46.7)
95 (65.1)
 2 (28.6)

16 (53.3)
51 (34.9)
 5 (71.4)

6.67 .03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der graduate

26 (57.8)
32 (57.1)
53 (64.6)

19 (42.2)
24 (42.9)
29 (35.4)

0.99 .601

Service career (year) 15.64±9.39 13.81±9.16 1.30 .196

Task Administration
Fire fighting
Rescue
Emergency service
Others

13 (56.5)
21 (53.8)
31 (67.4)
18 (52.9)
28 (68.3)

10 (43.5)
18 (46.2)
15 (32.6)
16 (47.1)
13 (31.7)

3.65 .456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 Invasion
Avoidance
Hyperarousal

5.21±6.76
5.92±7.01
3.93±5.67

7.71±8.02
7.65±7.87
4.89±6.10

-2.19
-1.56
-1.09

.030

.121

.279

Severity Normal
Partial PTSD
Full PTSD

76 (65.5)
 7 (50.0)
28 (52.8)

40 (34.5)
 7 (50.0)
25 (47.2)

3.18 .204

Ways of stress coping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44.15±11.67
49.86±13.95

40.42±12.25
46.63±12.34

2.05
1.60

.042

.110

Problem drinking Normal
Problem drinking 

- - - -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ivorce, bereavement; ‡Fisher's exact test.

Table 3. Impact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in Firefighter (N=183)

Variables Categories B SE Wald Odds ratio 95% CI

(Constant) 11.947

Current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state
Others†

-1.493
-0.783

0.904
0.967

2.728
0.656
5.145

 0.225*
 0.457*

 1

0.038~1.321
0.069~3.040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 Invasion
Avoidance
Hyperarousal

0.157
-0.009
-0.168

0.064
0.050
0.080

5.945
0.031
4.413

 1.170*
 0.991
 0.845*

1.031~1.327
0.898~1.094
0.722~0.989

Severity Normal
Partial PTSD
Full PTSD

-0.418

-0.204

0.682

0.778

0.376
0.380
0.069

 0.658
 1

 0.816

0.173~2.506
0.178~3.745

Ways of stress coping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0.015
-0.018

0.020
0.018

0.575
1.037

 0.985
 0.982

0.948~1.024
0.949~1.017

Model fit x2 20.920 (p=.013)

Hosmer & Lemeshow's x2  6.830 (p=.555)

CI=confidence interval;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Divorce, bereavemen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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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일치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자 소방공무원만을 대

상으로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연구에서는 남

성과 여성으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성별에 

따라 문제음주군에의 노출정도를 비교분석하고, 문제음주군

을 문제음주군, 알콜남용, 알콜의존 등 세부구분으로 나누어 조

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남자 소방공무원의 결혼 상태, 교육 수준, 담당 

업무와 같은 인구사회학 및 경력 특성 중 결혼상태만 문제음주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별로 문제

음주를 살펴보면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에 문제음주가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이 미혼자, 기혼자 순이었다. Yoon과 Lee (2014)

의 직장인 대상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혼은 일

생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스트레스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교

육 수준별로 문제음주는 대졸보다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Oh (2012)의 남자 소

방공무원 대상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지만 Yoon & 

Lee (2014)의 연구에서는 대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 교육수

준은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담당 업무에 

따른 문제음주는 구급이 가장 높고 화재진압, 행정, 구조, 기타 

업무 순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Jo & Park 

(2012)의 연구에서는 행정업무에서 Yoon과 Lee (2014)의 연

구에서도 사무직의 음주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차이를 보여 구급의 경우 3교대 근무로 생명의 위협을 느

끼거나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등 이중적 스트레스가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문제음주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TSD가 심할수록 음주수준이 증

가한다는 Yoon과 Lee (2014)의 연구와 PTSD의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 보다 음주사용장애군이 높다고 보고한 Jo와 Park 

(2012)의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PTSD 저

위험군이 7.7%로 고위험군 29%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에서 

문제음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따른 문제음주에서는 침습 증상이 

문제음주군과 정상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회피 증상과 

과각성 증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종합해 

보면 특히 침습증상이 문제음주군에서 심각할 수 있음을 확인

해 주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불안, 우울에 영향을 주

고(Yu & Park, 2008), 소화기계장애, 심혈관계장애, 동통, 불

면 등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주고 사회 및 직업기능을 저하시킨

다고 보고하였다(Moon, 2013) PTSD의 하위 증상에 대해 발

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여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Kim, Shin, Won과 Han (2013)의 연구에서는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 회피, 알코올 의존과 유의미한 정적관계

가 있고 부정적 정서나 인지를 경험할 때 외상 사건 경험을 회

피하는 수단으로 음주행위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외상 후 스트

레스 고위험군은 음주량, 음주빈도, 폭음빈도가 높다고 보고한 

Hyun과 Kim (2012)의 연구결과를 재확인 해주고 있으며 이

와 같은 음주행위는 심각한 음주문제를 초래하여 알코올사용

장애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처방식에 따

른 문제음주에서는 적극적 대처방식의 경우 문제음주군과 정

상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소극적 대처방식의 경우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로 문제음주군보다 정상군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자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 및 경력 특성 중 

결혼 상태에서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가 기혼자와 미혼자 보다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별

이나 이혼의 경우 기혼자와 미혼자보다 개인차원에서 정신적 

심리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태

에서에서 알코올의 사용은 외상 전에는 없다하더라도 외상사

건을 경험한 이후에 알코올 사용의 증가 및 폭음 등 문제음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문제음주는 PTSD의 회복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dams, Boscarino, & Galea, 2006; Lee 

et al., 2007)는 결과를 확인해 주는 연구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PTSD의 중증도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Jo와 Park (2012)의 연구에서 높은 스트레스 군이 낮

은 스트레스 군에 비해 2.2배 음주사용이 증가하고 Lee와 

Moon (2014)의 연구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높을수

록 알코올사용장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

다. 이는 남자소방공무원은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강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압박감과 근무 중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직장 분위기로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중 특히 침습 증상과 과각성 증

상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고 Oh 

(2011)의 연구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문제음주에 영

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이 

Lee 등(2007)의 연구에서 PTSD는 음주를 거의 하지 않거나 

극도로 많은 음주를 하는 양극화 경향을 보이며 외상 후 스트

레스 증상, 불안, 우울, 외상과 관련된 슬픔,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 상태는 음주동기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과 문제음주는 높은 공존률이 있음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대처방식에서는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 모두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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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외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해리 경험과의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완

화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Kim, Pan, & Chae, 2011). 그들의 

스트레스 해결방안으로 음주와 같은 소극적 대처방식을 선택

하고 의존하게 된다(Hyun & Kim, 201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대처방식은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작용을 하

므로 음주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 즉, 

적극적 대처방식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Yoon & Lee, 2014). 외상적 경험 중이거나 종료된 후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치료 프

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문제음주는 정신건강의 

주요 문제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

하고 이에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문제음주로의 이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자 소방공무

원에게 적절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상 후 스

트레스 중등도에 따른 대처방식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남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결혼 상태

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고 대처방

식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

별이나 미혼의 경우가 기혼자보다 문제음주 가능성이 높고, 침

습증상을 보일수록 문제음주 소인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

는 남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관리를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및 증상관리를 위한 조기 교육내용에 유용한 근거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남성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이었기에 일반화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외의 대상으로 확대한 반복연구가 계

속되기를 제언한다. 

둘째,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접촉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

므로 설문에 좋은 방향으로의 편향적적인 응답 가능성이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문제음주의 영향요인으로 밝

혀졌지만 대처방식의 영향을 살펴보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

육과 더불어 그에 따른 효과 검증을 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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